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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의 뉴 SM3가 훨씬 젊고 스마
트해졌다. 9월1일부터 판매되는 뉴 SM3는
2.5세대 페이스 리프트 모델로 준중형 세단 시
장에 새로운 돌풍을 몰고 올 만한 요소들을 충
실히 갖췄다. 경차 수준의 연비와 첨단 멀티미
디어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결합된 뉴 SM3의
매력을 알아보자.

뀫모던 다이너미즘으로 젊은 감성 자극
부분 변경 모델이지만 이전 모델과 확연히 차

별화되는 수려한 외관으로 변신했다. 특히 앞
모습이 가장 많이 달라졌다. 상, 하단 분리형 매
시 타입 라디에이터 그릴과 볼륨감 있는 하단
범퍼를 사용해 세련미를 더했다. 아울러 프로젝
션헤드램프에는 젊은 감성의 블랙 베젤을 가미
해 만족도를 높였다. 특별한 차량 컬러도 추가
됐다. 젊은 여성 고객들이 선호할만한 ‘오리엔
탈 레드’와 최근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 컬러인
‘에보니 브라운’을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뀫17.5km 경차 수준의 연비 실현
뉴 SM3가 내세우는 최대 장점은 바로 준중

형 세단이면서도 경차 수준의 연비를 구현했다
는 점이다. 구 연비 기준으로는 17.5km/L이며,
신 연비를 기준으로 해도 무려 15.0 km/L의 연
비를 자랑한다. 연비가 자동차 선택의 최우선
기준이 된 현재의 차량 구매 트렌드를 감안하면
소비자들이 뉴 SM3를 선택하는 가장 확실한
구매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연비 향상을 이끌어낸 비결은 닛산의 신규 엔
진인 ‘H4Mk’에 있다. 이 엔진은 실용 영역대인
1500∼3000rpm 구간의 토크를 개선해 운전 성
능과 연비를 향상시켰다. 아울러 기존 CVT에
보조변속기를 추가한 신개념 무단변속기인 X-
CVT도 엔진과 최상의 궁합을 이뤄 초반 가속
성능 및 정속 주행 성능을 대폭 향상시켰다.

뀫국내 최초 스마트커넥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뉴 SM3가 경쟁 차종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

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커넥트(SMartConnect)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채용이다. 스마트커넥
트는 SK의 3D 티맵(T-map)을 차량용으로 개
발해 적용했다. 내비게이션 맵은 실제에 가까운
그래픽을 구현했고, 실시간 교통정보를 이용한
안내가 가능하다. 아울러 와이파이(Wi-Fi) 테
더링을 통해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이 연동 되
는 국내 최초P2C(Phone 2 Car) 기능도 눈에
띈다.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과 음악, 동영상 등
을 내비게이션에 전송해 스크린을 통해 감상할
수 있고, 국내 최초로 SK 멜론(Melon)을 차량
내에 탑재해 드라이빙을 하면서 편리하게 최신

음악 및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뀫다이내믹 컬러 디지털 클러스터 도입
실내 역시 디지털 감성을 더했다. 계기판에 다

이내믹 컬러 디지털 클러스터를 도입해 미래지
향적인 느낌을 물씬풍긴다.

아울러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장착해 앞좌
석 컵홀터 및 센터 콘솔 부분의 수납공간이 더 넓
어졌다. 준중형차지만 중형차 수준의 앞좌석 공

간을 확보한 셈이다.

뀫다양한 신기술 적용
동급 세단 최초로 적용된 전자식 파킹 브레이

크는 물론 안전 운전에 반드시 필요한 스피드
리미터도 적용됐다. 사용자가 세팅한 속도를 넘
어서면 운전자에게 경고해주는 기능이다. 후방
카메라도 더 진화했다. 핸들 방향에 따라 정확
한 주차선이 표시돼 더 편안한 후방 주차를 돕

는다. 아울러 장거리 운전시 유용한 크루즈컨트
롤 시스템과 운전자가 자동차 키를 소지하고만
있으면 편리하게 문이 열리고, 차에서 멀어지면
자동으로 잠기는 스마트 핸즈프리 시스템 등 중
대형차 수준의 편의성을 갖췄다. 뉴SM3는 5개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 가격은 ▶PE
1,538만원 ▶SE 1,668만원 ▶SE Plus 1,768만
원 ▶LE 1,888만원 ▶RE 1,978만원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준중형 세단 맞아? 힘 센놈이 연비까지 완벽하네
신규 엔진 ‘H4Mk’로 17.5km/L 연비 실현
와이파이 통해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 연동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스피드 리미터 눈길

9월 판매를 앞둔 르노삼성자동차의 야심작 뉴 SM3는 탁월한 연비와 첨단 시스템의 결합으로 준중형 세단 시장에 돌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 ｜ 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 ‘뉴 SM3’ 9월1일 출시

F1 경주차는 오로지 스피드를 위해서
만들어진다. 현존하는 자동차 첨단 기
술은 F1 경주차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
되고, 이어 상용화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월12∼14일까지 전남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 서킷에서 개최되는
3번째 F1한국그랑프리를보다재미있
게 즐기려면 F1 경주차에 대한 이해는
필수다.

스피드를위한첨단기술의결정판
2400cc 750마력…성능 상상초월
1분당 1만7000rpm ‘굉음의 정체’

F1 경주차의 모든 것 뀫상상을 초월하는 F1 경주차의 성능
F1 경주차는 1인승이며, 거의 누운 자세로 운

전을 해야 하는 아주 불편한 탈것이다. 모든 기술
이 스피드를 내고, 회전하고, 빠르게 멈추는데 집
중돼 있기 때문에 에어컨 등 편의장치는 전혀 없
다. F1 머신 내부의 온도가 경기 중 섭씨 50도까
지 상승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성능을 살펴보면 상상을 뛰어넘는다. F
1 경주차의 배기량은 2400cc에 불과하다.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중형차 수준의 배기량이다. 현
존하는 최고의 슈퍼카인 람보르기니 세스트 엘레
멘토로의 배기량은 5200cc다. 배기량만 보면 절
반 수준이지만 최고 출력은 오히려 F1 경주차가
750마력으로 람보르기니(570마력)를 훌쩍 뛰어
넘는다. 2400cc 자동차로 750마력이라는 상상하
기 힘든 출력을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F1 경주차의
기술력이다.

일반 양산차와 비교하면 이해가 더 쉽다. 현대
차 그랜저는 2359cc지만 최고 출력은 201마력에
불과하다.

뀫F1의 속도는?
높은 출력만큼 속도 역시 빠르다. 실제 레이스

에서 F1 경주차가 낸 최고 속도는 355km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60km까지 가속했다가 다시 완전
히 멈추는데 걸리는 시간은 5∼6초면 충분하다.
0∼10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6초 이
내인 차량들은 대부분 1억원이 넘는 슈퍼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로 놀라운 능력이다.

1분당 엔진회전수(rpm)도 상상을 초월한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7000rpm을 넘지 않지만 F1
경주차의 회전수는 1만7000rpm에 이른다. F1
경주차가 내는 엄청난 굉음의 정체가 바로 이것
이다.

변속기도 특별하다. F1 경주차에는 6단이나
7단 반자동 변속기가 쓰이며, 핸들 뒤에 달린 레
버를 이용해 변속을 한다. 0.02초면 변속이 가능
할 정도로 첨단기술이 적용돼있다.

뀫F1 경주차의 대당 가격은 무려100억원
F1 경주차는 대량 생산이 불가능

하다.이는 경주차 조립에 사용되
는 볼트 하나까지 일일이 개별
생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F1 머신을 설계하고 제작
하는 엔지니어의 인건비까지
고려하면 대당 100억원에
이른다. 탈착이 가능한 운
전대 가격만 3500만원이
다. 원성열 기자

오로지질주만을위해태어났다…“난, 100억짜리몬스터!”

편집｜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f

폭발적인 성능의 F1 경주차의 대당 가격은 무려 100억원이 넘는다. 최고 출력은
750마력으로 일반 승용차보다 3∼4배 이상 높다. 스포츠동아DB


